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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데이터 중 3기 제1차 패널 초등학교 4학년 6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으로 상관관계 분석과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
별경험 중 차별 가해정도와 차별 피해정도는 학교생활부적응과 정적인 관계,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부적응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 먼저 차별 가해정도의 경우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차별 피해정도에서는 완전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차별 예방의 일환
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증진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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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school life maladjustment. This study utilized 648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ommunity Child Center Children’s Panel Survey.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 
First, the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and discriminating against others were positively related 
school life maladjustment but were negatively related self-esteem. Second, self-esteem had partially  
mediated school life maladjustment during discriminating against others. And self-esteem had totally 
mediated school life maladjustment during being discriminat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discrimination of children attending community chil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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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중 차별금지의 원칙
은 아동에 대한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금지는 물론
이고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
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아동의 차별금지를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
와 한계를 담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의하면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보다 여전히 낮은 점과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 아동이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
고 있다[1].

일반적으로 차별은 언어, 행동, 감정을 통해서 표출되
고 있고,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의 변
화와 더불어 거의 동시진행형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였다. 이때 인권교육 내용은 차
별금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으
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75.1%가 도움이 되었다[2]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차
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심화되고 있는 원
인은 차별이 사회인식을 통해 전달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인식 개혁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3][4]. 

따라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적 교육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방과 후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서비스
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부터 법제화되었고, 취약계
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방
과 후 프로그램은 학업성취와 사회적 적응에서 긍정적
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를 기반으로[5] 친숙한 지역
사회 환경인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함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 내 따돌림이나 폭력 등과 
같은 차별을 빈번히 경험한다는 연구결과[6][7]가 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학업성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차별경험이 높
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 환경에서의 차별경험은 교
사와 또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향이 높은데 대부
분의 연구들은 차별 피해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매개 요인들을 검증하였다[9][10]. 차별경험은 학
교생활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 및 정서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요
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즉 부정적 감정
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11]와 자아
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에는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12]를 통해 아동
의 차별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차별경험은 향후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차별감은 부정적 정서인 우울감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이 증명되고 
있다[13][14]. 더욱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일반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낮다는 연구
결과[15][16]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일상생활
에서 빈번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
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별경
험 연구는 차별 피해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교육, 행복
감, 아동발달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피해경험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차별 가해정도와 차별 피해정
도가 각각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하고, 이때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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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경험과 학교

생활부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데 있다. 특히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경험은 차별 가
해정도와 차별 피해정도에 따라 학교생활부적응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차별경험(가해정도와 피해정도)과 학교
생활부적응,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차별 가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학교생활
부적응

자아존중감

차별경험정도
(가해, 피해)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부적응

학교는 사회 규범과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곳으로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중에서 아동의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생활의 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부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체제
에서 다양한 부적응 행동 특성들이 개인의 욕구를 통해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하여 일어
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18]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정원의 90% 이
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지역사회 방과 후 돌
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우선보호아동이 이용하

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교육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는 국
가적 책무를 실천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만 18세 미
만 연령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개인의 성장기로써 학교생활에 부적
응하여 학업을 중단할 경우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력 감
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
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19]. 자아
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
으로 자기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이거나 자신을 
승인하고 평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다루고 있다[20]. 유아
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나 스스로의 가치 평가 등의 환경이나 요인
으로부터 자아존중감을 손상 받기도 한다[21]. 더욱이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저소득층 아동은 자신의 경제
적 상황에 대해 결핍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하며 이로 인
해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는다[22]는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 형성 및 발달
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차별경험, 자아존중
감, 학교생활부적응

아동에게 있어 차별의 근거가 되는 고정관념이나 편
견은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특징, 사회적 지위, 빈곤, 
학력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눈에 띄는 
객관적인 단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타자의 주관적이
고 공격적인 평가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러 사
회적 상황에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20]. 특히 성장
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차별경험은 아동발달단계에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자리한다. 아동의 차별경험은 향후 
성장단계에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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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2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특성상 빈곤으로 
인한 기본생활욕구의 결핍이나 권리의 침해, 차별경험 
등에 쉽게 노출되어 차별 피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는 연구결과[24]가 이를 뒷받침한다. 덧붙여 차별경험
은 자아존중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3]가 있는 반면, 차별 피해 경험이 자아존중
감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
[15]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 내 따돌림이나 폭력 등과 같은 차
별을 빈번히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6][7].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학업성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욕과 무시를 경험하는데 이는 차별에 포
함된다[8][25]. 그 외에도 성, 연령, 외모 및 신체적 조
건, 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
는 것 등의 차별 경험이 있다[26]. 특히 학교 환경에서
의 차별경험은 교사와 또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
향이 짙은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차별피해 경험과 학교
생활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매개 요인들을 검증하였다[9]. 차
별경험은 학교생활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
동 및 정서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개적 역
할을 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즉 
부정적 감정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11]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에는 직접적으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2]를 통해 아동
의 차별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
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경험(피해와 가해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과
의 관계 속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위탁을 받아 수집된 지역
아동센터 아동패널 3기 조사 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
년(만10세) 패널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는 차별경험, 학교생활부적응 그리고 자아존
중감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아동을 최종적으로 선발
하여 64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조사대상자 분포                            (N=648)
구 분 빈도 백분율
남자 321 49.5
여자 327 50.5
합계 648 100

2. 연구도구

2.1 차별경험 
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차별경험의 측정도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Ⅳ 문항을 재구성한 척도[27]
를 사용하였다. 차별 피해정도의 문항은  ‘남자 또는 여
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로 차별을 당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을 당했다’ 등 6개의 문항으로, 문항의 응답범주는 1점
(한 번도 없음)부터 5점(일주일에 3회 이상)이며 차별 
피해정도의 점수범위는 6점～30점이다. 반면 차별 가
해정도는 차별 피해정도 6개 문항을 ‘∼차별한 적이 있
다’라는 가해정도로 바꾸어 묻고, 그 외에 ‘장애가 있다
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
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2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피해와 가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 간 신뢰도는 차별 피해경험은 
Cronbach’s α는 .710이고, 차별 가해경험은 
Cronbach’s α는 .794로 나타났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Korea University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0) [28]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6개
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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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
점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은 높고,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51로 나타났다.

2.3 학교생활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부적응 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실시한 척도[29]를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
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
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배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학교생활부적응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
구에서 학교생활부적응의 Cronbach’s α는 .821로 나
타났다.

3. 자료분석

SPSS 21.0을 사용하여 첫째,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
(가해, 피해),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의 평균값을 
분석(t-test)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차별경험정도(가
해, 피해)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2단계에서는 차
별경험정도(가해, 피해)과 자아존중감, 3단계에서는 차
별경험정도(가해, 피해)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
여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검증하는 3
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매개효과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와 Bootstrapping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
적응

차별경험을 차별 가해정도 차별 피해정도로 나누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차별 가해정
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이 차별 가해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59. 

p<.01). 차별 피해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차별 피
해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고,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부적응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2.108, p<.05).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학교생활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성별에 따른 차별(가해,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 학교생
활부적응

연수 분석단계 평균값 t값 

차별
경험

가해정도
남자 9.22

2.659**
여자 8.71

피해정도
남자 6.92

.893
여자 6.77

자아존중감
남자 3.22

-.225
여자 3.24

학교생활부적응
남자 1.86

2.108*
여자 1.77

*p<.05,  **p<.01

2. 성별, 차별경험 정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
응과의 상관관계

독립변인인 차별 가해정도, 차별 피해정도와 종속변
인인 학교생활부적응 그리고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차별 가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에 정적인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 피해정도와 자아존중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차별 가해정도와 차별 피해정도는 정적
인 관계를 가지며(r=.564, p<.001), 학교생활부적응과
의 관계는 차별 가해정도(r=.167, p<.001), 차별 피해
정도(r=141, p<.001)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반면,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차별 가해정도
(r=-.143, p<.001), 차별 피해정도(r=-.190, p<.001)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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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과 학교생활부적응은 부적인 상관관계(r=-.448, 
p<.001)를 나타냈다[표 3]. 

표 3. 성별, 차별경험 정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과의 상
관관계

구분 성별 차별경험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부
적응가해정도 피해정도

성별 1

차별
경험

가해
정도 .104** 1
피해
정도 .035 .564*** 1

자아존중감 -.009 -.143*** -.190*** 1

학교생활부적응 .083* .167*** .141*** -.448*** 1

*p<.05, **p<.01 , ***p<.001

3.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차별 가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생활부적응에 대
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1단계에서 차별 가해정도
와 학교생활부적응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β
=.167, p<.001), 2단계에서도 차별 가해정도와 자아존
중감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다(β= 
-.143,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차별 가해정
도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였는데 차별 가해정
도는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지
만 β계수는 감소하였다(.167*** → .105*). 차별 가해
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
존중감은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4]. 매개효과에 대하여 Sobel test한 결과(Sobel 
t=-4.2187, p=.0000)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4. 차별 가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예측
변인

매개
변인

분석
단계 경로 β ㅿR²

학교
생활

부적응

자아
존중감

1단계 차별가해 → 학교생활
부적응 .167*** .067***

2단계 차별가해 → 자아
존중감 -.143*** .109***

3단계
차별가해

자아
존중감

→ 학교생활
부적응

.105*
-.433*** .209***

*p<.05, **p<.01 , ***p<.001

학교생활
부적응

자아존중감

차별 가해정도

-.143***
-.448***

(-.433***)

 .167***(.105*)

그림 2. 차별 가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 사이의 자아존중감 
모형

다음으로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생활부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1단계에서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
명하고(β=.141, p<.001), 2단계에서도 차별 피해정도
와 자아존중감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다(β=-.190,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차별 
피해정도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였는데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
하지 않고, β계수는 감소하였다(.141*** → .058).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완전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표 5]. 매개효과는 Sobel test한 결과(Sobel 
t=-3.4538, p=.0000)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5.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요인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

예측
변인

매개
변인

분석
단계 경로 β ㅿR²

학교
생활

부적응

자아
존중감

1단계 차별피해 → 학교생활
부적응 .141*** .018***

2단계 차별피해 → 자아
존중감 -.190*** .035***

3단계
차별피해

자아
존중감

→ 학교생활
부적응

.058
-.437*** .202***

*p<.05, **p<.01 , ***p<.001

학교생활
부적응

자아존중감

차별 피해정도

-.190***
-.448***

(-.437***)

 .141***(.058)

그림 3.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 사이의 자아존중감 
모형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보다 정확한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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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산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훨씬 적합한 
Bootstrapping을 이용해 추가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
다[30].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간접효과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5% 
수준에서 차별 가해정도(β = -.400, SE = .039, 95% 
CI = [-.476 ∼ -.326])와 차별 피해정도(β =-.404, SE 
= .037, 95% CI = [-.477 ∼ -.328])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이와 같이 신뢰구간(CI)이 영가설의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차별 가해정도와 차별 피해정
도  →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부적응의 경로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6]. 즉, 차
별 가해정도와 차별 피해정도가 학교생활부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
으로 작용한다.

표 6. 차별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β SE BC 95%CI
차별 가해정도 →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부적응 -.400 .039 -.476～ -.326

차별 피해정도 →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부적응 -.404 .037 -.477～ -.328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차별 가해경험, 차별 피해경험, 자
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별 
가해경험(t=2.659, p<.01), 학교생활부적응(t=2.10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차별 가해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차별 가해경험, 차별 피해경험과 종
속변인인 학교생활부적응 그리고 매개변인인 자아존중
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차별 가해경험과 차별 피해경
험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r=.564, p<.001),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는 차별 가해경험(r=.167, p<.001), 차
별 피해경험(r=141, p<.001)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차별가해경험이 많을수록, 차별 피
해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차별 가해경험
(r=-.143, p<.001), 차별피해경험(r=-.190, p<.001) 모
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차별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또 차별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박영준과 이정숙(2016)
의 연구내용과 일치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3].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부적응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48, p<.001). 즉 자
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부적응 수준은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은미와 여태철(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는 결과[35]로 나타났다. 

셋째, 각각의 차별 가해정도, 차별 피해정도와 학교생
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별 가해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아동이 차별  가해경험이 많을수
록 자아존중감은 낮고, 그 결과 학교생활부적응도 높아
진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차별 피해정도를 다루
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차별의 가해와 피해행동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
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오승환과 김광혁(2017)에서
의 연구에서 밝힌 차별경험이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
에 부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17]
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차별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고, 그 결과 학교생활부적응도 높아진
다는 결과이다. 즉 아동의 차별 경험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생활부적응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별 경험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부적응과 연결될 뿐
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부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차별경험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아동들의 학
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방향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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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에서 벗어나 차별 가해정도와 차별 피해정도가 각
각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차별경험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
는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
의 연계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아동복지현
장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피해경험과 차별 가해경험은 서로 상관관
계가 높다. 이는 오세현과 강현아(2018)의 연구에서 차
별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된 결과[31]를 지지한다. 다시 말하면 차별에서도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와 가해의 연결고리를 끊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 가해자가 생
기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인권감수성 
교육을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을 시
사한다.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나 태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이
수한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이전보다 폭력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견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32]가 있다. 또한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폭력적인 충동이 감
소하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는 결과[33]
를 나타냈다. 따라서 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처치 프로
그램과 같이 차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차별 가해경험과 차별 피
해경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차별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인권의식이 조절효과로 작용한다[20]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증
진을 위한 중요한 전략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학교생활적응
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차별과 유사한 개념인 폭
력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폭력에 지지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더 쉽게 행사하기 때문에 폭력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규범적 신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34]. 차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차별에 대한 올
바른 인식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내용의 콘텐츠 구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러한 결
과로 학교생활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
라 일반 아동들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즉, 차별경험
에 따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차별 가해경험자이면서 피해 경험자인 중복 차
별경험 아동들을 따로 분류하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경험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이 왜
곡되어 응답 될 가능성이 높아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통
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측정문항별로 조사
시점을 달리하거나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대상 아동에 
대한 의견을 첨가하여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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